
[서울=뉴시스] <사르트르, 외사시, 10개의 눈, 사물>, 2020, 황동 주물, 자석, 광물, 12 x 15 x 17 cm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사물, 인체, 기계가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의 구성을 통해 미래의 
‘초연결 사회’를 암시하는 전시가 열렸다. 

서울 삼청로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양아치(50)개인전 '갤럭시 익스프레스(Galaxy Express)'를 15일 개막
했다.
우주의 은하를 뜻하는 ‘갤럭시’는 작가 양아치가 지속해서 탐구해 온 주제로, 3년만에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
는 신작 20여점을 공개한다.
20여년간 미디어의 영역과 본질을 탐구해 온 작가의 신작 시리즈는 주체와 객체, 인체와 사물, 자연과 인공
의 구분이 없는 대상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전미래적인 세계관을 선보인다.보라빛으로 물든 이번 전시
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위로와 치유의 의미를 건네는 미래의 사물들이 눈길을 끈다. 인간의 
눈과는 다른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 카메라라는 '새로운 눈'을 활용해 표현했다. 

작가는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될만한 것은 눈"이라며 "눈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
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 

삼청로 바라캇 컨템포러리서 개인전
사물, 인체, 기계 연결된 전미래적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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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트르, 외사시, 10개의 눈, 사물'(2020)과 '사르트르, 연결된, 신체, 사물'(2020) 등 금속으로 제작
된 조각들은 여러 개의 동공을 가지며, 불상의 손의 형상을 딴 '10개의 수인, 연결된, 사물'(2020)과 성모 
마리아의 성상인 '파티마 성모 마리아, 1000개의 눈, 사물'(2020)에는 확장된 눈을 상징하는 다수의 사
물이 붙어 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천수관음, 온몸에 백 개의 눈을 갖고 모든 것
을 보는 그리스 신화 속 거인 아르고스등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주시하는 감시카메라나 기계와의 결합으로 
신체를 확장하는 사이보그를 떠올리게 한다. 

[서울=뉴시스] <갤럭시 익스프레스>, 2020, 단채널 영상 10분 56초, 가변크기

또 다른 영상 작업인 'Galaxy Express'(2020)는 인간의 눈과는 다른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 카메라 등의 
‘새로운 눈’으로 만든 화면을 선보인다. 특히 라이다 카메라는 렌즈 없이 데이터만으로 촬영되는 이미지를 
만들며 기존의 인식 범주를 흔든다. 

전시장에서 직접 손에 들고 관람할 수 있는 렌즈는 ‘다른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감각을 직
관적으로 경험하게 해준다. 
양아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실험해 온 ’미디어의 장(field)’을 한층 더 확장했음을 보여준다. 

박소현 책임큐레이터는 "양아치의 세계는 여러 행성과 에피소드를 거치며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은하철
도 999’의 이야기처럼 지난 모든 과정을 종합하며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기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며 "이번 전시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가시적인 잠재태의 세계를 조망할 수 있었
을 것이라는 가능성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바라캇갤러리, 양아치 개인전 《갤럭시 익스프레스 Galaxy Express 》 展



[서울=뉴시스]  '갤럭시 익스프레스' 개인전을 연 미디어아티스트 양아치 작가가 바라캇컨템포러리 전시장에서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미디어아티스트 양아치는 누구?
양아치’라는 이름은 “시대적 산물”이라고 한다. 양아치는 14~15년 전 국민PC가 보급될 때 자신이 사용한 
세 개의 ID 가운데 하나다.작업 초기에 사용하던 온라인 아이디가 작가명이 되었다. 1970년 부산 출신으로 
본명은 조성진이다. 

2000년대 초반 웹 기반의 작업을 시작으로 전형적인 예술형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음악, 무용, 건축, 문학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자신의 조형 언어를 실험하고 확장해 왔다.

한국의 사회, 정치적인 풍경을 인터넷 홈쇼핑으로 비유한 '양아치 조합'(2002)과 국가적인 감시 메커니즘
을 비판한 '전자정부'(2003)와 같은 웹 기반의 작업이 시작었다.

국립현대미술관(2016, 2013, 2012, 2004),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2018, 2010), 부산비엔날레
(2016), 강원 비엔날레(2018), 서울시립미술관(2016, 2015), 경기도미술관(2018, 2011, 2010),아
르코 미술관(2020, 2017), 백남준 아트센터(2016, 2015, 2008) 등이 있으며, 프랑스, 홍콩, 일본, 독
일,미국, 칠레 등의 다수의 미술 기관 및 행사에서 국제전을 가졌다. 

양아치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등 유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10년 아뜰리에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un@newsis.com


